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14, No.6, December (2025), pp.873-883

ISSN 2384-101X(p) 2672-1163(e) http://dx.doi.org/10.29056/jncist.2025.12.12

© 2025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873

경력단절청년을 위한 AI기술 활용 교육과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AI-Based Education and 

Integrated Support Systems for Career-Interrupted Youth

정현주1, 김현진2, 김윤정3*

Hyun Ju Chung1, Hyunjin Kim2, Yoon Jung Kim3*

요 약

본 연구는 경력단절청년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AI기술 교육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 청년들의 진

로 회복을 지원할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청년 지원기관 

전문가 및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력단절청년은 취업 실패의 반복, 낮은 자기효능감, 사회적 고립, 정보 접근의 어려

움 등 복합적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진로 재설계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로드맵 제공을 필요로 하였

다. 둘째, 청년들은 AI기술이 필수 직무역량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AI 코딩, 그래픽 디자인, 클라우

드 등 실무 중심의 AI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사를 나타내었다. 셋째, 청년들은 온라인 학습

에 대하여 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이 존재한다는 장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즉각적 피드백 부

족과 자기주도 부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블렌디드 방식, 실습, 포트폴리오 기반 교육에 대한 요구

를 나타내었다. 넷째, AI기반 학습을 위한 필수 지원요소로 학업 유지와 진로 지속을 위해 멘토링, AI

학습 튜터, 취업 연계, 경제적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청년의 실제 맥락에 기반한 

AI기술 교육 및 지원체계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AI기반 역량 강화가 청년의 사

회 재진입과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 경력단절청년, 경력단절경험, 교육요구, 실무역량강화, AI기술교육, 진로지원, 질적 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llenges experienced by career-disrupted youth and their perceptions of 

AI technology education, and to propose educational strategies that support their career restoration.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with experts from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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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organizations and young adults who had experienced career interruption. The analysis revealed 

several key findings. First, career-disrupted youth faced multifaceted difficulties such as repeated job-search 

failures, low self-efficacy, social isolation, and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and expressed the need for 

practical support and structured roadmaps for career redesign. Second, participants recognized AI technology 

as an essential job competency and demonstrated strong interest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ractice-oriented AI education such as AI coding, graphic design, and cloud fundamentals. Third, while 

participants acknowledged the flexibility of online learning in terms of time and location, they also noted 

limitations such as insufficient immediate feedback and the burden of self-directed learning, which led them 

to prefer blended formats, hands-on practice, and portfolio-based instruction. Fourth, essential support 

elements for AI-based learning included mentoring, AI learning tutors, employment linkage programs, and 

financial assistance to sustain academic engagement and career development.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insights for designing AI-enhanced educational and support systems grounded in the actual 

contexts of career-disrupted youth and suggests that strengthening AI-based competencies can facilitate their 

social reintegration and contribute to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Keyword : career-interrupted youth, career disruption experience, educational needs, practical skill 

enhancement, AI technology education, career support, qualitative research

1. 서론

오늘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은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서 산업 전

반과 노동시장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AI는 반복 업무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 분석, 의사

결정 지원, 창의적 콘텐츠 생성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1]. 세계경제포럼은 2025

년까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기술 및 AI 관련 재교육이 필요하며,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데이터 활용 능력이 핵심 고용 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UNESCO 또한 AI 활용 능

력이 단순 기술 숙련을 넘어서 윤리적 판단과 사회적 책무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민 역량으로 자

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집단이 경력단절청년이다. 이들은 취업이나 사회

진입 이후 다양한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장·단기적 공백을 경험한 청년으로, 구직활동이 

멈추었거나 실무경험 축적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다 [3][4]. 청년층(15~29세)은 원래 학교에서 노

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과도기에 있다 [5][6]. 우리나라 청년들은 고용 및 주거 불안, 가족형

성 지연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7], 특히 경력단절청년은 노동시장과 사회적 관계망 

모두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 통계청 [8]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전체 평균보다 낮고 실업률은 

두 배 가까이 높아, 사회진입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과 개인적 좌절이 중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력단절청년은 비자발적 퇴사, 반복적 취업 실패, 군 복무 후 진로 준비 부족, 가사·육아로 인

한 노동시장 이탈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경력 공백을 겪는다 [9][4]. 이러한 경험은 낮은 자기효능

감, 심리적 위축,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노동시장 재진입의 의지를 약화시킨다 [10]. 더 나아가 

경력단절은 국가적으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적자원 손실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11].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력단절청년에게 AI기술 교육은 경력 회복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핵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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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될 수 있다. 반면 기존 연구들은 청년층의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으나, 경력

단절청년의 구체적 어려움과 학습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12][13]. 이에 본 연구는 경력단

절청년과 이들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들의 특성과 교육 요구

를 분석하고, 실무 중심의 AI기술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단절청년

의 실제적 맥락에 부합하는 교육 설계의 기초를 제공하고, 개인의 진로 회복과 국가적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AI 교육의 정의 및 필요성

AI는 데이터 기반의 학습, 예측, 의사결정을 통해 인간의 사고를 확장하는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이후 사회 전반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모든 시민에

게 요구되는 기본 소양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AI 리터러시(AI literacy)는 AI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 문제해결에 적용하며, 기술의 사회 및 윤리적 함의를 성찰하는 종합적 역량을 

의미한다 [14]. 최숙영은 이를 AI 이해, 적용, 평가·생성, 윤리의 네 영역과 13개 세부 역량으로 정

리하였다 [15]. 이러한 정의는 AI 리터러시가 단순 기술 숙련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을 

포함한 고차적 학습 능력임을 보여준다.

AI기술의 고도화는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

기 위해 전 세대가 기술 적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 과제이다. 성은모 등은 AI 교육을 ‘AI에 

관한 교육’, ‘AI 활용 교육’, ‘AI를 위한 교육’으로 구분하며 기술적 이해와 실천적 활용, 윤리적 성

찰을 통합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6]. 세계경제포럼 또한 미래 핵심 역량으로 데이터 활

용력,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을 제시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재교육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

하였다. [2].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교육은 특정 전문가를 위한 선택적 교육이 아니라, 경력단절청

년과 같이 사회적 배제 위험이 큰 집단이 재도약의 기회를 얻고 사회와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중

요한 교육적 기반으로 자리한다. 

2.2 경력단절청년의 특성과 유형

‘경력단절청년’은 취업이나 사회진입 이후 다양한 사유로 노동시장 또는 직업훈련 체계에서 이

탈한 청년층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경제활동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심리적 태도, 생활환

경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구조적 현상이다. 주희진과 주효진은 청년실업자를 구직형, 기회추구

형, 단절형, 포기형의 네 유형으로 제시하였고 [4], 이로미, 박가열, 정연순은 내성적 위축형, 프리



A Qualitative Study on AI-Based Education and Integrated Support Systems for Career-Interrupted Youth

876

터형, 진로미숙형, 수험형으로 구분하였다 [9]. 

최근에는 니트(NEET) 청년과 은둔·고립 청년처럼 사회적 관계망에서도 단절된 집단이 경력단절

청년의 하위 범주로 포함되며 [9][10], 이들은 자기효능감 저하, 사회적 고립, 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복귀의 장벽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경력단절청년이 

한편으로는 고용 불안의 피해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재도약이 가능한 잠

재적 인적자원이라는 ‘이중적 위치’를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OECD는 청년 고용 단절이 단기적

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재교육과 기술 지원이 이루어질 때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핵심 투자 영역임을 강조하였다 [11]. 

2.3 청년 경력단절의 원인 및 영향

청년의 경력단절은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전공·직무 불일치, 

직무 만족도 저하, 건강 악화, 실무역량 부족, 출산·육아, 군 복무 이후 진로 준비 미흡 등이 주요

한 개인적 요인으로 나타난다 [17]. 여성 청년은 결혼·출산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탈이 많고, 남성 

청년은 군 복무 이후의 진로 공백이나 사회적 적응 실패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잦다 [17].

구조적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비정규직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이 경력단절의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급속한 기술 변화는 기존 역량만으로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

을 만들고, 단기성과 중심의 고용정책은 교육 기회 접근성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18]. 이러한 제

약 속에서 청년들은 반복된 탈락 경험과 사회적 낙인을 겪으며 불안과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고

[19], 일부는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거나 은둔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교육은 경력단절청년에게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사회 재적응과 정체성 

회복을 돕는 재사회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 학습은 자신의 경험을 다시 해석하

고 미래 방향을 재구성하는 전환학습을 촉진하며 [20], 이는 개인적 삶의 회복과 함께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력단절의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경력단절이 주는 영향,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나아가 이들의 취업과 사회로의 건강한 진입을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과 지원체계 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청년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의 전문

가 2인, 경력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년 6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일반적 질적연구

(generic qualitative research)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은 인식론적이나 존

재론적 전제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에 임하면서 전체적인 관점(holistic)에서 이들의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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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경력단절 경험의 의미들을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포착할 수 있기에 연

구 참여자들이 겪게 되는 경험의 과정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21][22].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4년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화상으로 개별 심층면

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1회당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 실시되었다. 다만 1명의 참여자의 상

황상 화상면접이 어려워 전화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시 참여자들에게 연구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고지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 외에 자료를 사용하지 않음

과 참여자 신분을 가명처리함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원하지 않으면 연구에서 제외할 것이며, 녹음

파일은 연구가 끝난 후 폐기됨을 고지하였다. 이들의 구체적인 특징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전문가 연구참여자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expert research participants

구분 연령 성별 담당 업무

I 30 남 청년사업 대외협력 및 연계사업 담당

II 45 여 경력단절청년사업 업무 총괄

  [표 2] 청년 연구참여자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youth research participants

구분 연령 성별 소속 경력단절 경험

A 35 여 원격대학 재학중 5년간 경력단절, 현재 취업중

B 29 남 원격대학 재학중 현재 8개월 정도 경력단절 중, 대학 재학 중

C 27 남 원격대학 재학중 현재 3개월 정도 경력단절 중. 대학 재학 중

D 34 남 원격대학 재학중 대학 재학하며 취업 준비 중(대학 입학 전 경력단절 경험 있음)

E 28 남 군복무 중 2년 후 전역 예정

F 26 여 군복무 중 2년 후 전역 예정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 녹취록을 포괄분석, 의미단위분석, 패턴분석, 범주분석, 주제분석

으로 구성되는 귀납적 주제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자료에서 패턴을 확인한 후, 체계적

인 분석을 통해 핵심주제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23]. 한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심층면접시 지속적으로 연구참여자의 면접 내용을 재질문하여 명료화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

의 진술의 맥락과 의미들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3인의 연구자들은 해석의 일관

성 담보를 위해 연구 회의를 거듭하면서 질적자료를 분석하여 도출된 자료에 대해 연구자 간에 재

검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각자가 의미단위를 명명화하고, 명명화에 합의

하는 과정을 통해 중립적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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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먼저 전문가 연구참여자의 경우는 총 6개의 주제와 22개의 하위주제, 그리고 34개의 의미단위가, 

청년 연구참여자의 경우는 4개의 주제와 36개의 하위주제 그리고 56개의 의미단위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청년 연구참여자들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각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연구참여자의 연구결과를 이에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즉, 첫째, 경력단절 경험 후 진로를 개척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 둘째, AI기술 교육에 대한 의견, 셋째, 온라인 교육 

방식에 대한 견해, 넷째, 학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 순서로 기술하면서, 이와 관련한 전문

가들의 분석결과를 뒷받침하여 서술하였다. 분석내용은 각각 [표 3], [표 4]에서 정리하였다.

  [표 3] 전문가 연구참여자 심층면접 분석표

  [Table 3]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 research participants

주제 하위주제

경력단절청년이 경험하는 어려움

경력단절청년 정의

취업 준비의 어려움

직장적응의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 경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어려움

경력단절청년의 관심분야
취업을 위한 노하우

취업을 위한 분야

경력단절청년 AI교육 선호도
AI활용은 이미 대세

취업가능한 교육 선호

온라인 학습에 대한 선호

개별 맞춤형 학습 형태 필요

온라인 학습 선호 높음

온⋅오프 병행 학습 필요

탈락 방지 방안 필요

교육 운영방식

단기에서 장기로

성취감 쌓는 과정 필요

소규모 방식

개별 밀착 케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학업유지를 위한 지원 서비스

멘토링

상담 프로그램 필요

진로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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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청년 연구참여자 심층면접 분석표

  [Table 4]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with youth research participants

주제 하위주제

진로 설정의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

구체적이지 않은 준비

직장, 가정, 학업 병행의 어려움

내 선택이 맞는지에 대한 불안감

실질적인 조언 필요

역량 향상 로드맵 제공 필요

개별 맞춤형 커리큘럼 고려

실무에 필요한 경험 제공

진로 설정을 위한 지원 서비스 필요

경제적 지원 필요

AI기술 활용 교육에 대한 견해

참여의사를 강하게 표시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함

AI활용은 대세흐름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수강하기 원함

요즘 트렌드에 맞는 AI교육을 원함

AI기술을 직무에 적용하기를 원함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함

정보가 부족함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의견

원하는 시간에 수강

새로운 분야를 학습

상호작용의 어려움

자기주도적 학습 필요

즉시 문제해결 어려움

집중력 저하

이상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

실습을 통해 결과물을 만드는 수업 선호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

지속적인 피드백 필요

자격증 취득 필요

학교와 사업체 연계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방안 필요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진로 상담 필요

참여자간 자조모임

취업 컨설팅 서비스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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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경력단절청년의 진로설정시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

청년들에게서 경력단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고 내부 하위집단도 이질적인 특성이 있

지만,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직장퇴사 이후 이직이 어려워지면서 경력이 단절되고, 우울, 불

안, 자신감 저하 등의 심리적 어려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도 경험한다. 즉,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

도 진로와 관련한 정보취득에서의 한계,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막연함과 함께 취업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하지만 이들

은 구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였으며,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

하고 있었다. 이는 현직 선배들의 특강, 인턴 프로그램, 전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학업, 경제적 지원 등이다.

전체적인 로드맵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내가 현직에서 좀 일

을 하려면 이 정도의 스킬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레벨 2라면 한 레벨 한 7 정도가 있으면, 현직에 

가서 일을 하면은 이 정도 스킬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좀 전반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A21)

4.2 경력단절청년들을 위한 AI기술 교육 내용 분석

경력단절청년들은 이미 AI활용이 대세이고, 현재 직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

다고 보면서 AI기술 활용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특히 코딩이나 인공지능, AI

를 활용한 그래픽 디자인, 클라우드 기초 등 AI기술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더하여 이 교육과

정의 운영방식에서는 AI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를 개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유사한 관심사와 동

기를 가진 청년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바라고 있었다.

일단은 ‘AI 그래픽 디자인’은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중략)... 저는 AI를 통해서 좀 템플

릿이나 명함이나 이런 디자인을 많이 만드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퀄리티보다 훨

씬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한다면, 추가가 돼서 좀 더 독창적인 개념으로 

좀 더 사람들한테 이목을 좀 끌 수 있는 디자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생각이 들고

요.(D23)

4.3 온라인 학습에 대한 내용 분석

청년들은 온라인 학습에 대해 편리성과 자율성, 그리고 시간절약,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 

커리어를 구축하기 쉬운 점은 장점이지만, 알아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야 한다는 점, 피드백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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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받을 수 없는 점, 집중력 저하 등을 단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온⋅오프 블렌디드 교육, 

실습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며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청년들이 본인이 뭘 원하는지, 선호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과목을 정해서 시작하면 이제 

중도 탈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맛보기식의 체험형으로 좀 단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조금 흥미 유발하는 것들을 시작했다가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걸 찾아서 그걸 심화 과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II-51)

4.4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

학업유지를 위한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학업유지를 위한 멘토링이나 상담 프로그램,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청년들은 학습과정에서 일정 알림이나 어려움을 체

크해 주는 지원체계, 즉각적인 문답이 가능한 AI학습 튜터, 일대일 학습튜터나 학습 멘토 등 지속

적인 피드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격증 취득, 인턴십 프로그램처럼 취업과 연결되는 교육을 선

호하였고, 상담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개인상담, 진로상담 등이 개별맞춤형으로 진행되

기를 원했으며, 청년들간 자조모임, 취업 컨설팅 등 또한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수업을 들을 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 AI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알아보고 싶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C30)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력단절청년의 특성과 어려움, AI기술 활용 교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필요한 지원

체계를 규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경력단절청년의 어려움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관계 단절, 불충분한 정보 접근, 준비 없는 

전환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고, 심리적, 사회적 해결책이 통합된 경로 설계

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로미 외에 의하면, 경력단절 유형은 구직희망자형, 내성적 위축형, 꿈꾸

는 프리터형, 진로미숙형, 수험형 등으로 다양하므로 [9], 유형별 특성과 삶의 맥락을 고려한 통합

적 개입이 요구되고, 심리적 회복, 사회적 재진입, 진로 설계가 통합적으로 설계되는 생애주기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AI기술 기반 교육은 경력단절청년의 진로 재설계와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나

타났다. 참여 청년들은 AI가 필수 직무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고 인식하며 코딩이나 그래픽 디자인 

등 실무 중심 교육과 실제 산출물 개발을 선호하였다. AI 교육은 프로젝트 성과물 기반으로 구성

하고, 초기 단계에서 동기부여, 정서적 지원, 기초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A Qualitative Study on AI-Based Education and Integrated Support Systems for Career-Interrupted Youth

882

셋째, 교육 운영과 학업 유지를 위해서는 온라인 편의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블렌디드 방식과 밀

착형 지원이 요구된다. 청년들은 온라인 학습의 한계로 상호작용 부족, 즉각적 피드백 부재, 자기

주도 부담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심화과정 개발, 소규모 집중케어, PBL 및 프로

젝트 중심 수업, 포트폴리오 개발, 현장 연계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AI 학습 튜터, AI 커리어 

코치 등으로 알림, 난이도 조정, 자동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업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경력단절청년의 진로 지속을 위해서는 지원 생태계 구성이 필수적이다. 청년들은 멘토링, 

진로상담, 자격증 취득, 취업 컨설팅, 사업체 연계,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하여 복합적 삶의 불안정 

속에서 진로 재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 지역사회, 고용 및 복지 영역

이 연계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종합하면, AI기술을 활용한 진로 체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통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

서 진행되어야 한다. AI기술은 경력단절청년의 진로 재설계와 역량 강화, 사회적 재결속을 매개하

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고, 진로교육은 심리적 회복, 사회적 재진입, 진로설계, 취업연결까

지 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설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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